2026 봄 워크숍 <해방의 온도> 품평회
*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 개선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서준혁
역할: 배우
	1.<해방의 온도>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

	군입대 전 마지막 워크샵으로 참여했는데 지난 1년간 배우만을 고집하며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연기력 이외에 다른 것들에도 신경을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공연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준수한 워크샵 활동의 기준점 같은 느낌을 받았다.

	2.피드백(워크샵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

	연출
	

	나는 혜림 누나의 고민하는 연출을 좋아한다. 하지만 향후 정기 연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워크샵을 양분 삼아 더욱 성장하여 고민을 줄이고 팀원들에게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배우
	

	배우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간에 다른 배우들도 본인의 피드백이 아니더라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연습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 개선하면 좋겠다.
서준혁 나 자신 컨디션 관리 좀 해라.

	스탭
	

	하는 일이 다른 탓인지 같은 공간에 자주 있었음에도 배우들에 비해 스탭들과는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실제 소품을 전달받는 것이 늦어져 그것들로 많이 연습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3.~에게 하고 싶은 말

	연출
	

	계속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보여서 좋았다. 하나 꼽자면 보통 후반쯤 가면 배우 훈련이나 레크레이션적인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이 점점 뜸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다양하게 챙기려고 하시는 게 좋았다.
줄여도 줄여도 줄어들지 않는 러닝타임 탓에 골머리를 계속 앓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
1년 정도 알고 지내왔지만 혜림 누나랑 속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기간이었어서 더욱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배우
	

	예진: 감정은 좋지만 이상하게 출력이 아쉬운 배우라고 평소에 생각했었는데 비공식 스터디 때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고 같은 팀이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그 기대감이 충족된 것 같고 이전에도 같이 연기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번 해줬었는데 이번에 운 좋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 연기를 대하는 태도나 말에서 배울 점이 많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이나 말들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금 느꼈다. 이번이 마지막 워크샵이라고 하는 게 아쉽지만 많이 응원합니다. 고생했어요.

연진: 굉장히 고마운 친구다. 팀 전반에 있어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개인으로도 내가 이 워크샵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동갑이자 같은 배우로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던 탓이 아닐까 싶어 굉장히 고맙다.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처음 리딩 때부터 얘는 잘한다는 게 바로 느껴져 걱정이 없었다. 연습 때 피드백이 나왔던 것들도 처음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도 계속 연기를 한다면 금방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기대가 많이 된다. 평소 왕방울이라고 놀리는 호칭에는 당신의 재능에 대한 부러움이 녹아들어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극회 활동 오래 하자. 고생했다.

	스탭
	

	공통: 워크샵이 아니라 정기공연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고 풍부한 무대였던 것 같아 우선은 대단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처음 각자의 무대 구상도를 봤을 때부터 이들의 열정과 그를 뒷받침할 능력이 있음이 분명하게 보여서 무대에 대한 걱정은 그때부터 아예 없었다.

윤희: 무감 하는 것도 봤고 해서 잘하는 선배인 걸 알기에 팀 발표 때 같은 팀인 것을 보고 처음부터 무대에 대한 걱정이 반쯤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역시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유능하게 신입뿐인 나머지 스탭들을 잘 이끌어가준 것 같다. 사람 자체도 되게 밝고 착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본인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배적인 모습에서 내가 닮고 싶은 선배의 모습이라고 자주 느꼈던 것 같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다. 항상 존경하고요. 고생 많았어요.

은채: 음향 타이밍을 맞춰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난이도 자체도 많이 어려운 공연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자주 연습에 되게 늦게까지 남아있어주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 좋아해서 그것만으로도 다소 호감이었다. 팀원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친해지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유일하게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가 조금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다소 후회스럽다. 음향 타이밍적인 부분에서는 오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배우가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불만없었다. 속으로 많이 친해지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고생 진짜 많았어요.

연우: 적극적인 태도 정말 마음에 든다. 성격도 되게 밝아서 연진이 못지않은 팀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한다. 조명을 처음 제대로 본 게 셋업날인데 그때 봤던 조명을 잊을수가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예쁜 조명을 구성해준 것이 대단했고 그 밑에서 공연할 수 있어 감사했다. 또 남들이 퇴근할 때 남아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몇 번 봤었는데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나 인간적으로 당황스러웠던 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막대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사실 거기서 얘가 나를 친하고 편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나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져서 고마웠다. 보면서 느꼈지만 어딜 가도 사랑받을 것 같은 사람이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구나. 고생 많았다.




